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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보다>는 도시를 사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도시를 이

해하는 100가지 코드’라는 부제는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한다. 물론 

한계는 뚜렷하다. 서울과 같은 한국의 도시가 아닌 뉴욕의 소호를 다

룬다. 소호의 도시생활을 토대로 도시의 코드를 구성한 시도여서 일부 

괴리감도 있다. 그럼에도 소호에 초점을 맞춘 도시 코드가 마냥 이곳

과 유리 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화이트가 말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모으는 요소는 바로 사

람이다.”<도시를 보다>는 이 말에 덧붙인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

는 현상은 공공장소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도시생활의 기본

적인 특징이자, 마을이나 도시에서 사회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 끌림은 개인의 매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의지하는 경

제 사회 전략 문화적 의존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책에 쓰여 있다.

 책을 읽고 새삼 다가온 것은 도시와 사람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리

고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인 도시는 특정한 코드를 잉태한다. 많은 사람

들이 살면서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규칙도 생긴다. 그럼에도 공동의 공

간은 유기체처럼 변화하기 마련이다. <도시를 보다>는 상업적 공간으

로서의 소호 혹은 상업적 코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상업주의에 

매몰된 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도

시의 DNA를 짚은 것이다. 의당 함께 해야 할 것이 노동이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는 노동을 먹고 자란다. 산업화 시대 이후 도시는 농촌 

혹은 주변부의 노동을 흡수하는 블랙홀이었다. 상업과 노동의 집산지

가 도시였다. 이농을 부추긴 것도 도시라기보다는 도시의 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그리고 노동의 유입은 도시의 형태를 하

나 둘 바꾸어 나갔다.



 책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도시는 노동을 필요로 한다. 삶과 노동이 

얼기설기 엉켜있다. 노점상은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 

몫 거든다.”도시를 살면서 얻는 안정감의 일부에는 노동이 있다. 도

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의 현장이 도시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든

다. 노동과 도시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 노동과 삶(생활)도 서로에게 

삼투한다. 내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누군가의 삶의 일부는 채워진다. 

타인의 노동으로 내 삶의 조각도 완성된다. 결국 우리 모두는 도시의 

퍼즐 인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고 도시는 매

일 같이 다른 퍼즐을 맞춰간다. 그래서 도시의 삶이 매일 똑같다고 말

하는 것은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령, 같

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구성은 달라지기 마

련이다.

 “생활과 노동의 관계란 타인의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노동

을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 결과적 관계와 상호의존성 때문에 우

리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무엇보다 도시를 보는 나의 시선을 확장시켜준 것은 공유공간으로서

의 도시에 대한 코드였다. 책이 인용했듯,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건

축도시 형태론>을 통해 “공유지가 없으면 어떤 사회 시스템도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100개의 도시 코드 모두가 

넓게 보면 공유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유지가 많

을수록 도시는 죽는다. 그곳에 발을 디디고,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줄

어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유는 한편으로 네트워크를 조장한다. 이웃과 친구를 만든다. 광장, 

놀이터, 교차로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를 만

들고 싶다면 음식을 제공하라는 윌리엄 화이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

는건 내가 직접 음료 제조를 해보기도 하고 음식이나 요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 사는 많은 우리는 나도 포함해서 도시의 

속성을 너무 모른다. 함께 살고 있는데도 혼자 사는 양 지낸다. 하다

못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 일 것이다. 나

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분리수거장에서 마

주칠 때에도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삶에 고독과 고립의 



시간도 때론 필요하지만, 도시는 고립이 아닌 관계의 공간임을 자각하

는 것이 필요하고 배워야 할 점 인 것 같다.

 이 책이 설명하고 바라보는 도시의 코드를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다.

“공공장소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주요 조건은 차량보다 사

람이 우선시 되는 시설, 사회적 조화를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따뜻한 햇볕을 쬐거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 한적한 곳을 찾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과 뜻밖의 놀라움이 공존하는 미묘한 균형의 조

화다. 그럼으로써 거리의 풍경 속에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다.”

 도시에 대해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